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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입당성가  34번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  

예물준비성가  220번  생활한 제물  

영성체성가  
501번 

167번 

 받으소서 우리 마음 

 생명이신 천상 양식  

파견성가 77번  주 천주의 권능과  

화답송 

입당송  

복음환호송                                    

영성체송                                                  

전례 담당 복사 

Yule Bae • Edward Oh • Joseph Kim  

8시 미사  Edwin Shin • Regina Lee • Vincent Ro  

9시 30분 미사   Jaycee Choi Edward Lee Jessica Lee Emma Lee Claire Kim • Audrey Oh • Luke Lee  

11시 미사  Alice Choe • Aiden Nam • Regina Choe  

5시 미사  오유나 • 박여원 • 박지윤 

너는 행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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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앤드류 주임신부 

사 목 단 상  

  오늘은 연중 제21주일로 팔월의 마지막 주일을 보

내며 아름다운 가을의 길목, 구월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또 한 달이 지나고, 한 계절이 지나감은 우

리가 열매가 익어가듯 우리도 성숙해진다는 말이기

를 바랍니다. 우리가 성숙해지는 거름은 바로 예수

님의 말씀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팔월의 비가 뜨

거운 태양에 메마른 땅에서 흩어져 나온 먼지를 씻

어버리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가슴을 덮은 먼

지를 시원하게 씻어버리길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정체성을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제자들에게 알려주십니다. 베드로 

사도의 고백은 이것입니다. “스승님은 살아 계신 하

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인이십니다.”(마태오 16: 

16) 
 

  이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몬 바르요나야, 너는 행복하다! 살과 피가 아니

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것을 너에게 알려 

주셨기 때문이다.  18 나 또한 너에게 말한다. 너는 

베드로이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울 터

인즉,  저승의 세력도 그것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 

19 또 나는 너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

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16: 17-19) 

 

  베드로의 원래 이름은 시몬 바르요나였으나, 오늘

을 계기로 예수님은 베드로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

십니다. 이는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즉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말씀은 베드로 사도를 

수장으로 교회를 세울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리

고 베드로에게 하늘나라의 열쇠를 주시며 용서의 

권한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임명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권한을 승계받은 

이가 바로 교황입니다. 즉 베드로 사도는 제1대 교황

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권한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가 르네상스 시

대의 예술의 3대 거장 중 한 사람인 미칼란젤로의 

미술과 관련하여 전해집니다. 

 

  미켈란젤로 조각에 더 관심이 있었지만, 당시 교황 

율리오 2세의 명으로 바티칸 궁전의 대경당인 시스

틴 경당에 성화를 그리게 됩니다. 그때 그린 벽화가 

천지창조와 세상 종말을 그린 최후의 심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완성되었을 때, 예수님을 포함하

여 모든 인물은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나체였

습니다. 이에 분노한 교황 바오로 3세의 비서인 체세

나 추기경이 이를 거룩한 성전에 맞지 않고 홍등가

에나 있을 법한 그림이라고 혹평하자, 미칼란젤로는 

소소한 복수를 합니다. 그 추기경의 얼굴을 단테의 

신곡에 나오는 모습대로 지옥을 지키는 ‘미노스’에 

그려 넣은 것입니다. 

 

  이를 본 체세나 추기경은 화가 나서 당시 교황인 

바오로 3세에게 찾아가 자기 얼굴을 빼달라고 청원 

했지만, 미켈란젤로의 그림을 좋아했던 교황은 추기

경을 비꼬며 이렇게 거절합니다. “나는 지상과 하늘

나라에 관한 권한은 있지만, 지옥에 관한 권한은 없

다네.” 그렇게 체세나 추기경의 얼굴은 오늘날까지 

미노스의 일그러진 얼굴로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하지만 역사의 아이러니는 미켈란젤로 사후 체세

나 추기경의 혹평대로 많은 이들이 나체를 흉측하게 

여겨 주요 부분들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자존심 강

한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의 소소한 복수와 역사의 

굴레바퀴에서 영원한 승자는 없다는 사실에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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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황의 문장에는 언제나 열쇠가 두 개 그려져 있

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권위와 

힘을 상징하며, 왼쪽 은색 열쇠는 지상에서의 권위

를 나타내며, 오른쪽 금색 열쇠는 하늘의 권위를 상

징합니다. 그리고 참고로 두 열쇠를 묶고 있는 매듭

은 두 권위의 조화를 들어냅니다. 

 

  예수님 구원의 요체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상대

방을 이해해 주려는 배려이며, 상대방을 도우려는 

자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랑 앞에서 자신을 

드러내고자 하는 자존심을 마주칩니다. 

 

  남들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며 자신을 드러냅니

다. 나아가 남을 깎아내리며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

려 합니다. 이것이 그 알량한 자존심입니다. 자존심

이 강하면 자신의 아집에 갇혀버립니다. 그리고 나

가 이기적이고 안하무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변 사람들을 힘들게 합니다. 

 

  미켈란젤로는 당대 최고의 예술가였음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재능에서 나오

는 오만함은 주변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들었습니

다. 물론 자신의 예술적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 예술

가적 고집이 필요하지만, 그의 그림 안에는 여러 사

람의 얼굴을 모델로 등장하는 데, 자신을 힘들게 하

거나 자신의 그림을 혹평하거나 한 사람들을 모욕

적으로 그려 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오만함은 그의 20대 때 만든 걸작품

인 피에타 조각상에 자신의 이름을 새겨넣은 것입

니다. 그것도 가장 중심인 성모님 가슴을 가로지르

는 띠에 새겨넣었습니다. “피렌체 사람 미칼란젤로 

부오나로티의 작품” 이는 젊은 천재의 치기로 치부

하기에는 너무 큰 사건으로 훗날 스스로후회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자존심 대신에 자존감을 느끼라고 말씀

하십니다. ‘용기를 내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말씀하시며, 또 ‘너희는 왜 그렇게도 믿음이 

약하냐? 겨자씨만 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이 산더러 

저쪽으로 옮겨가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는 

예수님 중심의 자존감입니다. 

 

  우리가 완벽하기에 귀한 존재가 아니라 부족하더

라  도 하느님께서 사랑하시기에 귀한 존재라는 것

입니다. 그러기에 자신을 드러내려고 노력하지 않아

도 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까지 자신을 드러내는 

오류를 범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겸손하게 하느님의 사랑을 실천하면 하느

님께서 그를 더욱 귀하게 만드시리라는 것입니다. 

자존심과 이기심이 만연한 곳에서 겸손한 자존감은 

오히려 그들에게 바보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느님의 눈에는 자존심이 강한 이들이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들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

입니다. 

 

  자존심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남을 부정적으

로 보지만, 자존감은 스스로를 겸손하게 하여, 남을 

긍정적으로 봅니다. 따라서 자존심은 관계를 불안하

게 하고 경쟁하게 하며 서로 상처를 주게 되지만, 자

존감은 관계를 편안하게 하고, 서로 돕게 하며 상처

를 치유해 줍니다. 

 

  오늘 예수님은 당신의 정체가 하느님의 아드님이

시며 구세주라는 사실을 제자들 앞에서 인정하십니

다. 이는 그 분의 권위가 사람들에게 권세와 세도를 

부리는 힘이 아니라 오히려 겸손하게 세상을 위하

여 희생하며 용서하여 모두를 하느님의 자녀로 구

원하려는 권위입니다. 

 

  그 권위를 베드로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베

드로 반석 위에 세워진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도 자

존심을 내세워 남을 심판하고 비방하기보다, 주님의 

사랑으로 각자의 자존감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우

리는 귀한 존재입니다. 살아계신 하느님의 아드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신비로운 몸으로서 세상을 

구원하는 일선에 선 역군입니다. 

 

  우리의 궁극적인 자존감은 이것입니다. 우리 각자

도 하느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저 자신처럼 사랑하

는 하느님의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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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주일 (8월) 

  공동체 소식                                                                                                                   

알 림 

풍물반 모집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골프대회 

(청소년 사목기금 마련)  

장소 : Bethpage State Park (Red Course) 

주소 : 99 Quaker Meeting House Road 

           Farmingdale, NY 11735 

일시 : 9월 7일(목) 

         10 a.m. — Check-In 

            12 p.m. — Shot Gun Start 

 

참가비 : $199 

접수 : 사목 데스크 

문의 : 준비위원장 박영서 베드로 (718) 986-8815 

           

           부위원장 고경현 바오로 (917) 476-9396 

본당의 모든 신자들이 즐겁고 풍요로운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초이스 보험  홀인원 $50,000 상금을 위한 보험금     

메인스트릿 방사선과 $5,000 상당의 물품  

고경현 바오로  $1,000 

$500 Hole donations 

부활반 새신자 모집  

첫 모임 : 9월 17일(일)  

시간 : 12 p.m.—1:30 p.m. (토마스 교육관) 

신청서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새신자 바베큐 파티 

대상 : 2022성탄반과 2023부활반 새신자  

일시 : 8월 27일(오늘) 12:30 p.m. 

장소 : 사제관 옆 파빌리온   

요셉회 효도잔치  

순교자 현양 미사  

일시 : 9월 17일(일) 5 p.m.  

장소 :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주최 : 브루클린교구 한인평신도 협의회

특별헌금  

 

성소후원회 기도모임  

 

첫금요일 신심 행사  

일시 : 9월 1일(금)  8 p.m. 미사와 성시간  

미사 후 성당 친교실에서 아가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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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림 알 림 

한국학교 교사 모집   

대상반 : 중고등부 (국화반) 

학생 구성 : 8학년 –11학년 고급반   

개학일시 : 9월 9일(토) 

수업일수 : 9월 9일(토)-12월 16일(토) 14주간 

               9 a.m.—1 p.m. 매주 토요일 4시간   

교사 자격: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주일학교 교사 모집  

초·중·고등부 주일학교 선생님을 모집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성당 사무실 (718) 321-7676 

로사리오회 빈병 수거  

로사리오회에서 빈병을 수거합니다. 로사리오회 

데스크로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학교 등록  

개학 : 9월 10일(일)  

대상 : Kindergarten—12학년까지  

등록기간 : 9월 3일(일)까지  

접수 : 주일 – 성당 친교실 (어머니 연합회) 

         평일— 성당 사무실   

접수시간 : 10:30 a.m.—12:30 p.m. (일요일)  

등록비 : 한 자녀 $120, 두 번째 자녀 $120,  

            세 번째 자녀 $70, 네 번째부터 무료 

등록기간 안에 등록하지 않은 학생은 등록비 

$10이 추가됩니다.  

등록비 납부는 신용조합에서 받습니다.  

문의 : 이연주 제인 (718) 551-5090 

본당 설립50주년 기념 음악회 참가자 모집  

10월 1일(일)에 하는 음악회에 함께 하실  

“옛 성가대 선배님”을 모십니다.  

문의 : 윤경 (917) 838-5103 

         이경재 (917) 699-0858 

         이원호 (646) 823-6991 

한국학교 보조교사 모집과 첫 모임    

일시 : 8월 27일(오늘) 10:30 a.m.  

장소 : 한국학교 교무실  

대상반 : 유아반—초등부  

보조교사 자격 : 아아들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고등학교 11학년 이상  

문의 : 교장 최유승 마태오 (917) 683-4216  

종탑건립 건축기금 도네이션  

전 사목회장 한해남 요셉 $20,0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소년 볼리비아 선교 후원  

김옥숙 로사 $300 도네이션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뉴욕주 성체대회  

날짜 : 10월 20일(금) - 10월 22일(일)  

장소 : Our Lady of Martyrs Shrine, Auriesville, NY  

  

가톨릭 성서 모임 (창세기) 

 

로사리오회 오이지 판매  

로사리오회에서 맛있는 오이지를 판매합니다.  

많은 관심바랍니다.  

사무실 휴무  

9월 4일(월) Labor Day 관계로 휴무입니다.  

7 a.m. 미사는 있습니다.  



        공동체 소식                                                                                        2023년 8월 27일 

알 림 알 림  

 황혜성, 곽세영, 김민지  

 

  

생활 상담소  

8월 27일(오늘)  12:30 p.m.  제1교육관   

 

  , 

   

 
 

   

   

  온라인 헌금  

묵주기도 100만단  

8월 13일(일) - 8월 19일(토) 16,733 단  

누적 봉헌 단수  총 1,022,979 단  

6 

우리의 정성  생활 상담 

제26차 이냐시오 영성 침묵피정 (4박5일) 

Flushing 2구역 3반  

일시 : 9월 15일(금) 4 p.m. — 9월 17일(일) 5 p.m. 

장소 : 베네딕도 수도원 (New Jersey)  

참가비 : $300 (50% 지원)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꾸리아 또는  

              꼬미시움 단장에게 제츨  

문의 : 황 그레고리오 (516) 790-0971 

꾸리아 평의회  

날짜 : 8월 27일(오늘)  1 p.m.    

기적의 매달 성모 꾸리아 : 성당 친교실  

동정이신 어머니 꾸리아 : 성전  

Flushing 2구역 1반  

Flushing 2구역 4반 (Astoria 반)  

효주회 월례회  

연령회 월례회  



7 

      미사 봉헌                                                                                             2023년 8월 27일 



      미사 봉헌                                                                                                 2023년 8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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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th Sunday in August                                                                                            Announcements  

          Announcements                                                                                                                                                        August 27, 2023 

10 

The total rosary prayers until Aug. 19th (Sat) is 
1,022,979 decades.  
Aug. 13th (Sun) — Aug. 19th (Sat) : 16,733 decades 

Church Office Closed in Honor of Labor Day 

 

 

Seeking for Sunday School Teachers  
Our parish is looking for elementary, middle, and high 
school teachers. If you are interested, please contact us.  
Inquiries : Church office (718) 321-7676 

Sunday School Register 

 

Special Collection   

The Solemnity of Korean Martyrs (Saints An-
drew Kim Tae-Gon, Priest, and Paul Chong Ha-
Sang, and Companions, Martyrs) 

 

 

We will be holding a liturgy workshop for students who 
wish to be a part of the Sunday 9:30 liturgy. It will also 
be mandatory for the current members who did not 
attend any Liturgy workshop in 2023 
Date of workshop : Sep. 24th (Sun)  
Application due : Sep. 10th (Sun)  
Start Time : 11:30 a.m. (After Sunday School has ended      
                   * Snack and Lunch will be provided) 
End Time : 3 p.m. (Estimated time)  
Place : Educational Center and/or church  
Grades : 4th to 12th  
Application forms will be available in the church office.  
Please return the permission slip to either Mr. Andrew 
Kim, Mr. Kevin Lee, Ms. Christine Cho ro Ms. Mary 
Moon.   

Catholic Bible Life Movement  
Topic : Genesis (14 weeks) 
Who : Confirmed young adults 
Registration deadline : Sep. 8th (Fri)   
Orientation: Sep. 9th (Sat)  7:30 p.m.  
Register/Ask questions : Michelle Park (646) 369-9819 

NYS Eucharistic Congress  
Date : Oct. 20th (Fri) - Oct. 22nd (Sun) 
There is NYS Eucharistic Congress at Our Lady of 
Martyrs Shrine, Auriesville, NY.  
Please type NYS Eucharistic Congress in your browser 
to register. For those who are interested, please call 
Deacon Im (646) 879-7299 to arrange transportation.  

Date : Sep. 9th (Sat)  9 a.m. 
Location : Education Center 

First Friday Of The Mon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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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Fr. Joseph Veneroso, M.M.  

 

 Twenty-First Sunday of Ordinary Time 

Weekly Homily                                                                                                                                                           August 27, 2023 

  
 

 That Church leaders and faithful believers practice charity and patience with one another, no matter 

how different we seem at first, let us pray to the Lord. ◎ Lord, hear our prayer. 

 That worldly leaders and civil leaders resist temptation and root out corruption,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ose who know the gift of friendship and marriage remain constant in love through every trial, 

let us pray to the Lord. ◎ 

 That this community be healed of every division, especially now that there are as many of us in need 

because of environmental disasters as in Hawaii, California and Korea, let us pray to the Lord.  ◎ 

 For the teachers and instructors of this community who are preparing to teach the children: that 

they be inspired and strengthened by the Holy Spirit, let us pray to the Lord. ◎ 

 In 1989 I visited North Korea with Fr. Paul Mun. I went as a reporter for MARYKNOLL mag-
azine; Fr. Mun went on behalf of South Korean Priest Association for Reunification. Our visit caused 
quite a stir in South Korea, where newspapers identified me as Fr. Veneroso, the name the North Ko-
reans used because Bae Shin Bu sounded like Department of Treason. When I returned to South Ko-
rea, the Korean CIA followed me everywhere. But when I got to Masan, where I served as pastor for 
four years, the local police captain came to the rectory where I was staying. He and I had been drink-

ing buddies back in the day. He greeted me by my Korean name. "배신부님 오셨군요! 배네로소 신

부님과 같이 오셨읍니까?“ When I told him 배종섭 신부 and Fr. Veneroso were the same person 

(me!), he was surprised. "I'm supposed to follow you around?" he asked. "If you'd like," I said. "Have 
a nice visit," he said with a smile and left. 
 
 Today's gospel asks us who Jesus is to us. We know the answers: Lord, Savior, Master, Son of 
God. It's what we learned in Sunday school. But today I want you to think about who you are to Jesus. 
How does God look at you? If you think Jesus sees you only as a sinner, you're missing the message. 
If we should sin, as we surely will, God does not love us less. We are the reason God came to earth: to 
show us he loves us no matter what. When we sin it's because we forget not only who God is, but we 
forget who we are. We are precious children of God. Nothing can ever change that. He knows each of 
us by name. He forgives us, smiles on us, and blesses each of us with the gift of love and grace---no 
matter what. All we have to do is accept--and live--this truth.  



  성 바오로 정하상 천주교회 (퀸즈성당) 

21st Sunday in Ordinary Time                                                                                                August 27, 2023 (Year A)  No. 2648 

 Pastor  

 Parochial Vicar 

  

 Director of  

 Faith Formation 

 Permanent   

 Deacon 

 
 

 Pastoral Assistants 

 

 

 Parish Council  

 President 

Mr. John Han  

 Financial Council Mr. Paul Hong 

Responsorial Psalm                                                                                                        Psalm 138:1-2, 2-3, 6, 8

◎  Lord, your love is eternal; do not forsake the work of your hands.  

○  I will give thanks to you, O LORD, with all my heart, for you have heard the words of my mouth; 

in the presence of the angels I will sing your praise; I will worship at your holy temple. ◎ 

○  I will give thanks to your name, because of your kindness and your truth: when I called, you an-

swered me; you built up strength within me. ◎ 

○  The LORD is exalted, yet the lowly he sees, and the proud he know from afar. Your kindness, O 

LORD, endures forever; forsake not the work of your hands. ◎ 

Entrance Antiphon 

First Reading 

   Isaiah 22:19-23 (121A) 

Second Reading  

   Romans 11:33-36 

Gospel Acclamation  

Communion Antiphon 

 


